
12

1. 지난 10년간 한국 고령자의 의식 변화

한국 65세 이상 고령층, 
65%는 생활비 직접(본인 배우자) 마련한다!
최근 통계청의 ‘2022 고령자 통계’에 따르면 ‘본인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’하는 고령자(65세 이상) 
비율은 65%로 10년 전(52%) 대비 13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,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제적 활
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. 
반면 ‘자녀 친척지원’은 2011년 39%에서 2021년 18%로 절반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. 
‘정부 사회단체 지원’은 지난 10년간 2배가량(2011년 9%→ 2021년 17%)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.

[그림] 고령층(65세 이상)의 생활비 마련방법 (%)  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‘2022 고령자 통계’ 보도자료, 2022.09.29

[그림] 노후 준비 여부 (%)

◎ 한국 노인 노후준비율, 2021년 들어 처음으로 50% 넘어서!
현재 노후 준비 여부를 물은 결과, ‘준비하고 있음’ 57%, ‘준비하고 있지 않음’ 43%로 고령자 절반 이상이 
노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수치이다. 
그러나 아직까지 43%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
‘노후 준비 방법’으로는 절반 가까이(48%)가 ‘국민연금’을 꼽아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예금적금’ 17%, ‘직
역연금’ 11% 등의 순이었다. 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‘2022 고령자 통계’ 보도자료, 2022.09.29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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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부양이 ‘가족의 책임’이라 생각하는 고령자는 2020년 기준 27%로 응답돼 2010년 38%보다 대비 
11%p 감소했다. 
반면 ‘가족/정부/사회가 함께’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50%로 10년 새 12%p 상승하며 ‘사회 공동체의 
책임’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이다.

[그림]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(%)

◎ 고령층의 부모 부양 견해, 
    ‘가족 책임’ 비율 줄고, ‘가족/정부/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’는 인식 높아져!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‘2022 고령자 통계’ 보도자료, 2022.09.29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‘2022 고령자 통계’ 보도자료, 2022.09.29 
**5점 척도 질문임

가족관계 중 ‘배우자와의 관계’에 대해 만족하는 노인은 62%, ‘자녀와의 관계’ 만족도는 70%로 나타나 10
년 새 각각 3%p, 7%p 증가했다. 
전체적으로 배우자보다는 자녀 만족도가 높다.

◎ 코로나19 이후 고령층의 ‘배우자 및 자녀관계’ 만족도 높아졌다!

[그림] 고령층의 배우자/자녀 관계 만족도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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